
휴켐스,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11월2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 영업이익 700억원으로 3배 성장

휴켐스가 <제20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월26일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휴켐스는 변화․혁신활동을 통해 실적 개선, 해외진출, 사업다각화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휴켐스는 2012년 매출 7000억원, 영업이익 700억원으로 태광실업이 인수했던 2006년 매출 3000억원, 영업이

익 200억원보다 2-3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거래처는 2009년 30곳에서 2013년 11월 74곳으로 늘어났으며,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2009년 5.8%에

서 2013년 17.3%로 상승했다.

2012년 11월 말레이지아 사라왁 정부와 화학단지 건설 MOU를 체결했고, 생산 인허가도 취득해 7000억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휴켐스는 2018년까지 매출 2조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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